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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락처
	강형구 금융국장  1688-1140, khk5916@naver.com 

	배포일
	2014.01.27(월)(총2쪽 본문2쪽 ) ★이 자료는1.27(월)배포 즉시  보도가능


  보 도 자 료 406호  
	신용카드사 개인정보 유출피해   
무료 공동소송 참여자 모집!  
- 수임료 없이 무료로 원고단 참여, 인지대, 송달료 실비만 분담

- (가칭)신용카드정보유출피해자공동대책위원회 결성 지원 

- 금융사기피해방지와 해결 위한 ‘금융사기신고센터’설치예정



금융소비자연맹(www.kfco.org, 상임대표 조연행, 이하 ‘금소연’)은 카드사의개인정보 유출로 인한 소비자들의 정신적 피해를 보상받기 위하여, 손해배상 공동소송을 누구든지 무료로 참여할 수 있도록 신용카드정보유출피해자공동대책위원회(이하 원고단) 결성에 참여자를 모집 지원한다고 밝혔다.

금소연은 카드사들에게 1차유출 피해에 대한 실질적인 보상을 요구해 왔으나, 무응답으로 일관해 더 이상 소비자피해를 방치 할 수 없어 개인정보유출에 대한 카드사들의 책임을 묻고자 손해배상소송을 지원하기로 결정했다.

이번 공동소송의 원고단 참여는 국민카드, 롯데카드, 농협카드 회원으로 개인정보유출피해를 당한 모든 사람이 참여 할 수 있다. 서류 접수는 2월1일부터 2월28일까지 1개월간이며, 금소연 홈페이지(www.kfco.org) ‘카드사 개인정보유출 공동소송 신청’ 란에 접수하고 소송서류를 다운받아 우편으로 보내면 된다.
변호사 수임료 없이 무료로 공동소송 원고단에 참여가 가능하다. 다만, 법원에 내야 하는 인지대, 송달료 등 실비(1건당 3,000원)는 참여자가 부담해야 한다.

만일 법원이 1건당 10만원씩의 피해보상금액을 확정한다면, 카드사들은 10조원이 넘는 엄청난 보상금을 지급해야 하므로 ‘카드사 파산’에 이를지도 모르는 사활을 건 싸움이 될 것이다.

금소연은 앞으로 모든 국민 누구나가 참여하는 (가칭)범국민금융정보보호대책위원회를 결성하여 정보주체인 소비자 스스로가 정보의 제공 및 유통을 결정할 수 있는 정보자기결정권 보장을 추진하고 정보 유출에 의한 피해구제와 피해예방을 위한 활동을 전개할 것이라고 밝혔다.

금소연 강형구 금융국장은 이번에 개인정보유출 피해를 본 소비자들은 모두 ’공동소송 원고단’에 참여하여 소비자권리를 스스로 찾아 모든 금융사에 강력한 ‘경종’을 울려 줘야 한다고 밝혔다.

· 이 보도자료는 금융소비자연맹사이트(http://www.kfco.org)에 수록되어 있습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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